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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삭은� 아버지보다� 건장했음에도� 불구하고� 아무런� 저항없이� 아

버지� 아브라함의� 뜻에� 따라� 번제단� 위에� 순순히� 올라갑니다.� 내

가�만약�이삭이라면,� 어떻게�반응했을까요?

2.� 우리는� 언젠가� 죽게� 되는� 유한한� 존재입니다.� 우리의� 자녀들과�

후손들에게� 우리가� 가지고� 있는� 것� 중� 한가지를� 물려줄� 수� 있다

면�그것이�무엇일까요?� 함께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3.� 오늘� 말씀� 속에서� 마음에� 와닿거나� 새롭게� 결단� 혹은� 다짐하게�

된� 부분이�있다면�함께�나누어�봅시다.

2번� 질문� 역시� 자칫� ‘신앙이요’,� 혹은� ‘재산이나� 집이요’� 식으로� 단답형

의�질문에�그칠�수�있는� 질문입니다.

하지만,� 이� 질문을�통해�두가지를�생각해�볼� 수� 있도록�해주십시오.

①�나는� 언젠가�죽는다.� 그래서�내� 것은�영원한�내� 것이�아니다.

②�딱�한가지�물려준다면,� 무엇이�가장� 가치� 있는�유산일까?

사실,� ‘신앙’이라고� 말한다면� 좋겠지만,� 의도치� 않은� 답변들도� 나올� 수�

있습니다.� 목원들의� 다양한� 대답을� 결코� 가볍게� 여기지� 마시고,� 존중해�

주십시오.

하지만,� 가장� 마지막에� 목자가� ‘사실� 이� 세상� 모든� 것은� 언젠가� 없어질�

유한한�존재’� 라는� 것을� 인지시켜�주시고,� 정말� 영원한�가치,� 가장� 소중

한�가치는� ‘하나님을�믿는�신앙’� 임을� 말씀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더불어,� 우리의� 신앙이� 우리의� 자녀들에게� ‘엄마� 아빠의� 신앙을� 보고�

배우라’� 고� 당당하게� 말할� 수� 있을� 만한� 신앙의� 모습인지도� 한번� 생각

해�볼�수�있도록�안내해�주십시오.�

오늘� 말씀에는�아브라함의�아들�이삭에�대해�언급되고�있습니다.

다양한�포인트가�있었습니다.

목자분들도�기도하는�마음으로� 설교문을� 다시� 한번� 읽어� 주시고,� 그� 가

운데�가장� 마음에�남는� 말씀을�나눠� 주시기�바랍니다.

단,� ‘목자의� 마음에� 남는� 포인트’� 가� 정답인� 것처럼� 말씀하시는� 실수는�

하지� 마시기� 바랍니다.� 하나님의� 말씀에서� 은혜가� 되고� 마음을� 때리는�

포인트는�청중들�모두�다를� 수� 있기� 때문입니다.

목원들이�편안한�분위기에서�나눌�수� 있도록�안내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번제에� 사용할� 나무를� 이삭이� 지고� 갔다는� 말씀(창� 22:6)을� 토대로� 보

면,� 아브라함의� 나이를� 적어도� 청소년기에서� 청년기� 정도로� 추정해� 볼�

수� 있습니다.� 그렇다면� 이삭은� 120세� 가까이� 된� 노인에�불과한� 아버지

를�얼마든지�힘으로�제압할�수�있었을�것입니다.� � � �

하지만,� 이삭은� 아버지에� 대한� 절대적인� 순종으로� 번제단� 위에� 순순히�

올라갑니다.� 칼을� 내리치는�그� 순간에도�그는�요동하지�않습니다.

이삭은�아버지를�믿었고,� 하나님을�신뢰했기�때문입니다.

1번� 질문을� 통해,� ‘내가� 만약� 이삭이라면?’� 이라는� 생각을� 목원들이� 한

번쯤� 해봄을� 통해� 우리의� 순종은� 어느� 정도의� 순종인지를� 스스로� 생각

해�볼� 수� 있도록�안내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자칫,� 단순히� ‘제가� 만약� 이삭이라면� 그렇게� 못합니다’� 라는� 단답형의�

질문이� 나올� 수� 있는� 질문이지만,� 이� 질문을� 통해� ‘순종’의� 일반적인� 의

미와�개념에�대해�한번� 생각해�볼�수�있는� 시간으로�삼아�주십시오.


